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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소비자 제품의 환경 영향 대응 규칙 등 지속가능성 정책 활성화

유럽연합(EU)이 유럽연합 전체를 통틀어 거의 모든 소비자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응 
규칙을 발표함

이 제안에는 섬유의 내구성과 보수성, 재사용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건설제품의 환경과 
기후성능 개선,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소비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등 상당히 많은 소비
재의 지속가능성 규칙 표준이 담겨있음

코트라 현지 무역관은 EU가 새로운 배터리 법안을 채택하고 입법을 앞두고 있다고 밝힘. 지난 3월 10일 
유럽의회 본회의는 배터리법안에 대해 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 등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으
며 조만간 EU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연내 법안을 거쳐 최종 발효할 예정임

EU 배터리법에는 ▲공급망 실사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등의 
규정이 포함됐고 배터리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ESG를 강조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음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1년 앞당기고 적용품목 9개로 늘어…韓 기업 부담 커진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1년 앞당기고 적용품목도 화학·플라스틱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9개로 늘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초안에 작성된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5개였는데,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의 
4개 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짐

규제 품목 증가로 국내 기업이 EU에 수출하는 9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금액은 55억1000만 달러
(6조7000억원)로, 4개 품목(30억 달러)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여 국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됨

3. ‘친환경차 전환’ 바이든, 트럼프가 유예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 다시 강화
미국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부과 
강화 조치를 취함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19년식 이후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상향 조치를 원래대로 부활시켰다”라고 보도하며 이번 조치가 완성차 
업체에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만,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됨

NHTSA는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벌금 규모가 최소 1억7085만달러(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ESG TODAY, 2022.3.30) Emanuela Kerencheva
https://www.esgtoday.com/eu-proposes-rules-to-address-environmental-impact-of-consumer-products/

(뉴스1, 2022.4.3) 김종윤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635898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3.31)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93732

(THEGURU, 2022.4.3) 정예린 기자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3347

(경향신문, 2022.3.28) 노청연 기자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32815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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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첫 번째 공개초안 발표
IFRS*는 31일 ISSB의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관련 공시에 대한 초안을 각각 발표함

해당 초안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의 권고를 기초로 하며, SASB의 산업기반 보고 
요구사항도 포함하여 2가지 버전(‘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으로 제공됨

기후공시의 경우, TCFD와 유사하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측정기준과 목표 등의 4가지 틀에서 공시
하도록 권고했는데, 이에는 스코프 3**가 포함되어 스코프 3를 포함한 명시적 배출가스 저감 목표가 있을 
때에만 공개하라고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의무공시 제안보다 더 강화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ISSB는 120일의 협의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 표준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공개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해 공표하는 회계기준

 스코프3(Scope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을 의미

2. CA 100+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 2차 평가 결과 발표
CA 100+*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의 배출량 감축목표, 탈탄소화 전략 및 기후공개 관행 등을 
점검한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 평가결과를 발표함

CA 100+는 핵심 포커스 기업의 기후 조치는 개선됐지만, 아직 의미 있는 실행에는 격차가 남아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CA 100+는 총 10가지 평가항목을 갖고 있는데, 2050 넷제로를 약속한 기업이 전체의 69%로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에 비해 42%만이 스코프3를 포함한 모든 배출물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 
17%만이 기업목표를 뒷받침할 강력한 탈탄소화전략을 제시하여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700곳의 메이저 투자자들이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해 모인 68조 달러의 자산 보유 투자자 이니셔티브로, 
가장 막강한 기후 관련 영향력을 제공하는 곳

3. 풍력·태양광, 세계 발전량 10% 선 넘었다…韓은 절반에 그쳐
재생에너지의 대표 격인 풍력·태양광이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풍력·태양광 비중이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3월 30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씽크탱크 ‘엠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깨끗한 전력원’으로 주목받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10.3%가 풍력과 태양광
으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됨

풍력·태양광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국가는 50개국에 달했고,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에선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이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을 합쳐 10%를 처음 넘어섰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느린 편으로, 지난해 풍력(0.55%)과 태양광(4.12%)을 합친 비중은 4.7%를 
기록함. 이는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페루, 태국, 도미니카 등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

(IFRS, 2022.3.31)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2/03/issb-delivers-proposals-that-create-comprehensive-global-baseline-of-sustainability-disclosures/

(ESG TODAY, 2022.3.31)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ifrs-releases-first-draft-of-new-sustainability-and-climate-disclosure-standards/ 

(중앙일보, 2022.3.30) 정종훈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553

(Climate Action, 2022.3.3)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ws/climate-action-100-net-zero-company-benchmark-shows-an-increase-in-company-net-zero-

commitments-but-much-more-urgent-action-is-needed-to-align-with-a-1-5c-future/(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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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건스탠리가 찍은 수소株는?
3월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이 정부 보조금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량을 기존 목표량의 4배인 연 2000만t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미국은 수소를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이라 밝힌 바 있음

모건스탠리는 이와 관련한 수소주 최선호주로 ‘플러그파워’와 ‘엑슨모빌’, ‘에어프로덕트앤드케미컬’을 
꼽았음

플러그파워는 미국 내 수소지게차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선두 기업. 엑슨모빌은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있지만,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에 6년 동안 150억 달러(18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해 
전망이 밝다고 평가받고 있음. 에어프로덕트앤드케미컬은 천연가스 등을 통해 만드는 블루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 등급을 받아 주목받고 있음

2.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총 979억 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할 계획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

3. “석탄 발전소 대출 줄여라”…금감원, 은행권 ‘ESG 검사’ 상시화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감원 감독총괄국(지속가능금융팀)과 일반은행검사국(상시감시팀) 등을 통해 
은행권의 ESG 경영 실태 검사를 상시화한다고 밝힘

이는 탄소를 많이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종·기업이 지금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할 수 있음

기존에는 ESG금융 관련 사건사고 발생할 때만 개별적으로 검사해왔지만, 올해부터 큰 틀에서 ESG 관련 
사항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ESG 중 환경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석탄 발전소와 같은 고탄소 배출 업종·기업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익스포저(대출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옴

이에 더해 국제적으로 바젤감독위원회는 기후위기를 금융 감독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
데, 고탄소 업종 대출이 많은 은행에 자본금을 더 많이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03ESG 동향 뉴스 클리핑

(AsiaA, 2022.4.3) 이영창 기자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60

(한경글로벌마켓, 2022.3.31) 맹진규 기자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33155531

(국민일보, 2022.3.29) 김진욱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19189&code=6114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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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재 두께, 색상, 무게까지 간섭하는 정부”
환경부가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주요 제품 포장재의 두께와 색상, 무게 등의 기준을 강제하는 세계 유례 
없는 규제를 추진하고 나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불만이 제기됨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정부 기준에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을 
추가했음

규제대상은 유리병 캔 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만드는 화장품·식품·의약품·문구·완구·의복류·
종이제품·전기기기 업체 등으로 환경부는 규제 대상을 국내 5200여 곳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규제 충격파는 
1·2차 협력사를 포함해 수십만 곳에 미칠 전망임

환경부의 무리한 추진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반대의견을 내는 등 정부 내 이견도 상당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강화에 따른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포장재 사용 규제강화는 
불합리하다고 밝힘

2. 삼정KPMG “대체식품 시장 2025년 778억달러…투자금액도 ‘껑충’
삼정KPMG가 28일 발간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대체식품과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성 육
류 등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엔 전 세계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규모가 778억달러(95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됨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지속가능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분야별로는 식물성 단백질과 세포 배양 단백질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2021년 기
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투자는 전체 대체 단백질 투자액의 59%, 세포 배양 단백질은 30%로 나타남
삼정KPMG는 대체식품 및 대체 단백질 분야의 주요 투자 트렌드로 △배양육 △대체 해산물 △발효
(Fermentation) 단백질 등을 제시하며 대체식품이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기업이 주목해야할 만한 분야
임을 강조함

3. 100兆 몰린 녹색기업들, 요즘 표정은 왜 흙빛인가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약 1200개의 비상장 녹색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투자금
은 무려 452억 달러(55조897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증시 상장에 성공한 녹색 기업들 역시 450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
짐.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악재가 작용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으로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약 
140억달러 자본금을 조달했고, 시가총액은 상장 6일 만에 1519억5000만달러(약 180조원)에 달했지만, 
지난 4분기 24억6100만달러라는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올해 생산량도 당초 기대한 4만대에 못 
미친 2만500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72.7% 폭락했음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뉴시스, 2022.3.31) 배민욱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31_0001815066&cID=13001&pID=13000

(마켓인사이트, 2022.3.28) 민지혜 기자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203285779r

(조선일보, 2022.3.31) 안상현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3/31/IVTOPMTR7VHMJIJ6VICTS4Y4Q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한국경제, 2022.3.31) 안대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680574?date=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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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도입하는데 이사회 감독 역할 부족해
글로벌 컨설팅 및 자문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기업 이사회에서 ESG 의제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담은 ‘이사회 ESG 맥박체크(The BCG-INSEAD Board ESG Pulse Check)’ 
보고서를 30일(현지시간) 공개

BCG는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과 함께, 평균 이사 경력이 7년 이상인 122명의 이사를 심
층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음. 설문에 참여한 이사들은 평균 2개 기업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80%는 비상임이사이고 33%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고 BCG는 밝힘

BCG 조사에 따르면, ESG 리스크 관리가 기업 성과와 가치 창출 측면에서 보다 중요해지고, ESG 생태계
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ESG 의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 비중이 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내외부 압박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이사회에서 ESG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및 감독 차원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에 참여한 이사 71%는 이사회가 ESG를 기업 전략 및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고 감독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이사회가 ESG를 효과적으로 통합 및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44%
가 이사진들의 ESG 관련 ‘지식 및 역량 부족과 데이터 접근 제약’을 꼽음. 그 다음으로 복잡하고 모호한 
ESG 관리체계(43%), 이사회 ESG 개입/전념 부족(30%), ESG 아이디어 추진력 부족(26%) 등이 차례로 
꼽힘

BCG는 기업 이사회가 어떠한 구조 아래서 ESG를 관리, 감독하는지도 조사. 가장 흔한 체계는 이사회 
전체가 ESG 책임을 가지고 의제를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었으며(31%), 그 다음으로 높은 방식은 전담 
ESG 위원회 조직(20%), 별도의 위원회 조직없이 전담 이사가 관리(15%) 순이었음. 한편, 응답자의 12%
는 이사회에서 ESG를 관리감독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이사회가 ESG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기업이 ESG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43%가 조직의 실행 능력 부족을 꼽음. 또, 비용 증가 우려(35%), 조직문화 충돌(32%), 경영진 개입/전념
(30%) 부족 등으로 ESG 의제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봄

한편, ESG 의제 중 탄소배출이 이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남. BCG는 소비재, 에너지, 금융, 원자재, 
보건의료 등 8개 산업군의 이사회 ESG 상위 의제를 조사한 결과, 금융과 보건의료 섹터를 제외한 6개 산업
군의 이사회에서 ‘탄소배출’이 중요 의제로 꼽힘. 금융섹터의 대다수 이사회에서는 ‘탄소배출’이 주요 의
제로 꼽히지는 않았지만, 금융 거래에서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위 의제에 포함

특히,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기업의 넷제로(탄소중립) 선언이 이례적
으로 증가했다고 BCG는 밝힘. 설문에 참여한 43%는 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이 넷제로 서약을 했다고 응답. 
하지만 서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넷제로 선언을 밝힌 응답자의 55%만이 
이사회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3%만이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밝힘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3.28(월) ~ 2022.4.1(금)

(ESG Today, 2022.4.1)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bcg-insead-board-survey-nearly-half-of-directors-lack-tools-for-esg-oversight/

(BCG, 2022.3.30)
https://www.bcg.com/featured-insights/bcg-insead-esg-issues-survey-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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